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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공항 보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라”

- 기내 실탄 발견 명백한 보안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후 보안대책 

마련 지시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2일(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찾아

지난 3월 10일 마닐라행 대한항공 기내 실탄 발견과 관련하여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공항 보안검색 현장을 점검하면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하였다.

□ 원 장관은 최근 승객의 기내 실탄 발견과 관련하여 “항공기 및 

공항안전 총책임자인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하며, 실탄의 유입경로 등

관련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명백한 보안사고다”라며, “먼저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릴 것”이라고 하였다.

ㅇ 또한, 원 장관은 “공항 및 항공업무 종사자들은 승객의 생명,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입·출국객

뿐 아니라 환승객에 의한 위험물질 반입가능성도 고려하여 인천국제

공항공사에 모든 경로의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끝으로, 원 장관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실탄의 기내 반입 경로와 관계기관 대처가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보안실패가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단호히 처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이어서, 원 장관은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를 찾아 CT-엑스레이,

원형검색장비 등 첨단보안검색 장비를 확인하고 보안검색요원의 업무 

수행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의 정확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되, 승객에게 과도한 불편이 되지 않도록

공항서비스도 세심히 살펴 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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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원 장관은 국토부, 경찰, 인천국제공항공사 합동으로 조직한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을 첫 방문하여 통합경비보안시스템과 CCTV

등을 통해 인천공항 전 구역을 상세히 모니터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폭발물 발견 등 테러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절차를 점검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최근 북한 불법드론 침입(‘22.12) 등 위협이

계속되는 만큼 기관간 신뢰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인천공항이 

‘테러에 안전한 세계 제1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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